
고려 태조 922년, 불교와 풍수를 습합한 도선

국사의 유언에 따라 왕명으로 지은 청룡사는 지

금도서울시종로구숭인동17-1번지에존재한다.   

청룡사는그남성적인이름과달리고려와조선

에 걸쳐서 여성의 수난사를 기록하고 있다. 청룡

사를 한때 정업원(淨業院)이라고 불렀으니, 한마

디로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닦아야 할 업이었

다. 한 나라의 군주를 모시던 왕비나 후궁일지라

도 그 권력의 부침에 따라 때때로 궁을 떠나야 했

던 것이다. 그들은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

이기위해, 혹은왕의안위나명복을빌기위해머

리를깎고스님이되었다. 그들왕비나후궁, 상궁

나인이기거했던비구니절이바로청룡사였다.   

대표적으로 신하들에게 타살당한 공민왕의 후

궁 안 씨,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복형 이방원에게

참살당한의안대군이방석의부인심씨가청룡사

를 귀의처로 삼았다. 모든 여인들은 극명한 영욕

이라는공통분모를지니는데, 그이야기가애틋하

기로단종의비정순왕후송씨를따를순없다. 

낙산은 성곽길 걷기를 목적으로 하면 동대문이

라 부르는 흥인지문에서 혜화문까지가 제격이고,

절길을 걸으면서 불교문화유산을 둘러보려면 대

학로에서 보문동으로 이어지는 지봉길이 제격이

다. 

나와 도반들은 어느 봄날 지봉길을 택해 걸으

려혜화역 1번출구에모였다. 낙산에이르기까지

식당이 밀집한 거리와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을 지났다. 빗장이라도 질린 듯 답답했던 가

슴이 어느 순간, 높다란 성곽이 받힌 하늘을 만나

면서뻥뚫린다. 지하실문을열고밖으로나온기

분이었다.    

서울의 대부분 길을 도시문명이 장악한 탓에

낙산의 절길도 자주 시멘트벽에 가로막혔지만 이

또한 제행무상(諸行無常), 길이 아름답고 아름답

지않은건순전히시절탓이아니겠는가. 

한 노인이 낙산공원 정자 아래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 허물어진 입가와 옴팍눈, 파뿌리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과 쓸쓸한 어깻죽지에서 폐서

인송씨를본다. 그녀의삶이여든을넘었다니모

질기도꽤모진일생이었나보다.

정순왕후 송 씨는 당신보다 한 살 어린 단종과

열다섯 살 때 결혼했으나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

하였다. 이듬해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던 것이다. 어린 단종은 영

월로 귀양 가야 했고, 지아비가 귀양길에 올랐으

므로정순왕후도궁궐을떠나야했다.  

야사가 전하기로, 정순왕후는 흥인지문 밖 영

도교에서 눈물로 단종을 전송했다. 단종은 송파

나루에서 영월 가는 배를 탔겠지만, 유배지는 물

론 영도교를 건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송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건 낙산 동망봉(東望峰) 아래 청룡사에서의 삶이

었다. 

낙산에는 실학자 이수광이 살던 비우당(庇雨

堂)이란 집이 있다. 말 그대로 비를 피하는 집이

다. 이수광은 이곳에서 유명한 지봉유설을 썼다.

눈에 띄는 것은 이수광의 초가집 뒤란에 있는 자

지동천(紫芝洞泉)이란 작은 우물이다. 정업원에

기거한 폐서인 송 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저

고리 고름이나 댕기에 물감 들이는 일을 했다. 우

물을자주찾은건그때문이었다. 

그처럼 힘든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송 씨는 여

전히 임금을 잊지 못해 자주 동망봉에 올랐는데,

그 세월이 무려 60년이란다. 페미니즘을 넘어 모

계사회로 가고 있다는 요즘 정서로는 도무지 이

해하기어려운여인아닌가. 

그토록 고고한 여인의 그리움, 그 넓이를 지닌

동쪽 하늘이 궁금해선지 비우당을 나와 동망산

동망봉으로 향하는 걸음들이 빨라졌다. 가는 길

이 재개발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는 포장도로이

다. 문득과거와현재가내눈앞에서포개진다. 일

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송 씨가 고층 아파트와

뾰족한첨탑의신축교회곁을타박타박걷는다. 

길은 이내 사거리로 흩어진다. 오른쪽으로 내

려서면 청룡사와 정업원 옛터, 왼쪽 길로 내려서

면 보문사와 미타사, 앞으로 직진하면 동망봉이

다. 보문사와 미타사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웃집이다. 보문사는 보문종이라는 비구니 만의

종단이고, 오래된 탑을 뒷동산에 둔 연유로 탑골

승방이라고도 부르는 미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다. 청룡사는 탑골승방보다 40여 년 후에

지어새절승방이라부른다. 

청룡사는 한때 낙산을 뒤덮을 정도로 사세가

컸다. 비우당을 빠져나오는 길에서‘단종대왕 천

도도량’이라는 태고종 원각사를 보았는데, 그 절

또한 청룡사의 한 부속건물이었다고 청룡사 종무

보살이전한다.

동망봉으로 오르는 언덕길 사이로 한쪽은 담을

쳐놓고 아파트를 신축 중이고, 다른 쪽은 낮은 지

붕의 창문 너머로 드륵 드르륵, 재봉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금세라도 포크레인이 올라와

그마저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 같다. 동대문 시장

이 가까운 이 동네 사람들이 의류에 관련된 일로

써생계를꾸려온건어제오늘이아니다. 

앞장서 언덕길을 걷던 정순왕후 송 씨가 어느

새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노 비구니의 뒷모습으

로변해있다. 청룡사로귀가하기전송씨는언제

나 해 저문 언덕길을 올랐다. 남편 단종이 살아있

을 때도 올랐고, 죽어서도 올랐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는 뒤쪽이 절벽이고 나머지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유배지였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수양대군이 내린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하자

단종은목을매자진한다. 

송 씨는 남편이 죽었건 살았건 그저 동망봉에

서 영월 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어린 남

편보다 64년을더살다가세상을떠났다. 

동망봉에 오르니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 기구들

이 눈에 띈다.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맨 노인이 마

라톤 트레이닝 복장으로 구민공원을 맴돌고 있

다. 나와 도반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동망봉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찾아냈으며, 폐서인 송 씨가 그

자리에서 그러기라도 한 듯 동쪽 하늘을 오래도

록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500

년 전의 하늘이 500년 후의 동

망봉을 마주 보고, 오래된 슬

픔이 모두의 가슴에 주루룩

물줄기를 낸다. 모두가 말을

잊은 채 먼 하늘에 눈을 팔았

다. 

B6 제 1141 호2017년 3월 29일수요일 / 불기 2561년 기획연재

고원영(조계종산악회수석부회장)

서울대학로뒤에서열리는낙산성곽길. 정순왕후도남편인단종을기다리며매일같이청룡사에서이길을걷지않았을까. 오래된슬픔이모두의가슴에주르륵물줄기를낸다.

낙산언덕길의청룡사일주문앞.

단종과정순왕후가헤어졌다는청룡사우화루.

낙산동망봉으로오르는산동네길이정겹다.

60년남편기다린여인, 정순왕후

그한서린낙산언덕길을걸으면

500년세월에도그슬픔전해져

옛성곽길서정순왕후의이별恨이흐르네
저절로가는길

⑦ 청룡사 가는 길

䤎걷는길 : 혜화역 1번 출구 - 낙산 공원 제

1전망대- 비우당 - 동망봉 - 청

용사 - 보문사와 미타사 - 보문역

䤎거리와 시간 : 4km 정도, 2시간 예상


